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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작은 차로’ 늘어나고, ‘큰 차로’ 줄어들어
- ‘세단에서 SUV로’ 감소하고, 수입차 증가
자동차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변화가 일고 있다.  더 큰 차를 찾던 경향은 줄어들고, 보다 작은 차로 갈아타는 경향은 늘고 있다. 또한 같은 크기의 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. 무작정 더 큰 차만을 찾던 과시적 소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구매로 옮겨가고 있다. 
자동차전문 리서치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(대표 김진국)가 매년 7월 실시하는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지난 1년간 새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어떤 차를 타다가 어떤 차로 옮겨 갔는지 그 이행성향을 분석했다. 2011년 조사 결과는 ‘세단에서 세단으로’가 전체의 44.0%로 가장 많았고, ‘첫 차로 세단 구입’이 14.9%, ‘세단에서 SUV’가 8.2%, ‘SUV에서 세단’이 5.7%의 순이었다[표1]. 전체적으로 세단이 자동차 시장의 중심 축인 것으로 드러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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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

2009

2011

Gap

(2011-2007)

세단 → 세단

41.8

43.2

44.0

2.2%p

더 큰 세단

22.8

21.5

19.5

-3.3%p

같은 차급�

12.6

14.1

15.1

2.5%p

더 작은 세단

6.2

7.3

9.1

2.9%p

신규 - 세단�

14.0

21.0

14.9

0.9%p

신규 - 준중형�

6.2

8.1

6.0

-0.2%p

신규 - 경차�

1.9

6.2

4.7

2.8%p

세단 → SUV�

13.3

10.0

8.2

-5.1%p

SUV → 세단�

4.9

4.3

5.7

0.8%p

국산 → 수입

2.6

3.2

4.0

1.4%p

SUV → SUV

3.8

2.8

3.8

–

질문 : 귀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승용차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입니까?�

질문 : 그 승용차 바로 이전에 사용하시던 승용차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입니까?   

%


‘세단(세단’ 이행: 이행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‘세단(세단’ 중에서 ‘더 큰 차’로 바꾼 경우가 19.5%로 가장 많았고, ‘같은 차급’ 15.1%, ‘더 작은 차로’ 9.1%의 순이었다. 같은 세단으로 바꿔도 더 큰 차로 가는 경우가 더 작은 차로 가는 경우의 두 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이런 성향은 지난 몇 년간 적지 않게 변한 것이다. 2007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‘더 큰 차로’는 3.3%p 감소하고, ‘같은 차급’과 ‘더 작은 차로’는 각각 2.5%p, 2.9%p 증가한 것이다. 무작정 더 큰 차만을 찾던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. 
‘신규-세단’ 구매: ‘세단(세단’ 다음으로 큰 경우는 생애 첫 차를 세단으로 구매하는 경우(14.9%)였다. 이들 중 대다수는 ‘준중형’(6.0%)이나 ‘경차’(4.7%)였다. 2009년에 ‘신규-세단’ 구매가 21.0%로 크게 높았던 것은 금융위기 탓이었다. 당시 위축된 경기로 인해 자동차 판매 전체가 줄어들었다. 특히 신차 구매보다는 차를 바꾸려는 대체구매가 크게 감소했던 탓이다. ‘신규-경차’가 크게 증가한 것은 모닝이 경차로 재분류 되면서 그 비율이 커진 때문이다. 
‘세단(SUV’ 이행: 그 다음으로 큰 경향은 세단을 타다가 SUV로 옮겨 가는 경우로 8.2%를 차지했다. 이는 2007년의 13.3%에 비하면 크게 감소(-5.1%p)한 것이다. 세단을 타던 사람이 더 큰 차를 갖는 방법의 하나가 SUV를 구입하는 것이다. 즉, 이 역시 큰 차를 찾는 경향의 감소와 관련 있다.  ‘SUV(세단’(5.7%), ‘SUV(SUV’(3.8%)는 큰 변화가 없었다.
‘국산(수입차’ 이행: 국산에서 수입차로의 이행은 전체의 4.0%였으며, 이는 2007년의 2.6%에서 1.4%p 증가했다. 아직 구성비는 작지만, 전체 새차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그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다고 할 수 있다. 
이 조사결과는 자동차 소비자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‘다음 차는 더 큰 차여야 하고, 보다 작은 차로는 옮겨갈 수 없다’는 운전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옅어진 것으로 보인다.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자동차 소비패턴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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